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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더하기 동시, 우주 최초의 재미!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로 큰 사랑을 받은 시인 최승호와 이 시대 아이들 마음을 가장 잘 

읽어내는 화가 윤정주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카툰 동시집이 출간되었다. 『치타는 짜장면을 배

달한다』(2016)에 이어 더욱 즐거워진 신작 『얼룩말의 생존 법칙』이다. 이 책에는 서른한 편의 

짤막한 동시와, 나란한 서른한 편의 카툰이 들어 있다. 카툰의 말풍선은 퍼포먼스를 전공한 

백로라 숭실대 교수가 집필하였다. 장르의 경계를 지우고 다양한 주인공들과 중독성 있는 유

머를 탑재한 『얼룩말의 생존 법칙』, 우주 최초의 재미를 보장한다.   

문학동네 신간 안내



 

그냥 웃는 돌고래와 깜짝 놀라는 깝짝도요

인상 쓰는 상어와 노래하는 굼벵이

해 떴다 꺄르륵

바람 분다 꺄르륵

파도 친다 꺄르륵

날치 난다 꺄르륵

왜 웃니 꺄르륵

그냥 웃어 꺄르륵

_「그냥 웃는 돌고래」 전문

따라 읽으면 꺄르륵 꺄르륵 그냥 웃게 되는 이 시의 주인공은 상괭이라고도 하는 오래전부

터 우리 바다에 살아 온 토종 돌고래이다. 상괭이는 ‘웃는돌고래’라고도 불리는데, 천진한 미

소를 띈 얼굴의 생김새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얼룩말의 생존 법칙』 속 동시들은 이처럼 동

물의 생태적인 특징과 개체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짝지어서 보여 준다. 대왕문어는 다리마다 

금화를 주렁주렁 달고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는 욕심쟁이, 큰 눈을 굴리다 혓바닥으로 곤충을 

잡는 카멜레온은 정글의 전사, 바버리사자는 조그만 동물들이 귀찮게 굴어도 품위를 지켜야

만 하는 숙명을 타고난 왕. 동물의 생김새나 이름, 습성 등에 시인의 상상력이 더해져 가지가

지 이야기가 생겨난다. 어떤 마음이 좋고 어떤 마음은 나쁘다는 판단 없이, 우리는 모두 다르

고, 모두 다른 상태 자체가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깜짝깜짝 잘 놀라

는 깝짝도요가 사는 갯벌, 아이돌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굼벵이들의 땅속 연습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판다들이 사는 대숲, 성가신 것들에게 옆차기를 날리는 낙타의 사막과 동면 

중인 북극곰의 꿈속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거침없는 여행이 책장을 넘기며 펼쳐

진다.     

나 같기도 하고 너 같기도 한 무지개색 친구들!

동시 옆에 놓인 각각의 카툰은 동시의 이야기를 다른 차원의 상상으로 옮겨 주는 프리즘 

구실을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커다란 귀만 펄럭거리고 있는 「아주 예민한 코끼리」 옆에는 

잠복 중인 배고픈 사자의 어리숙한 소동이 이어지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져서 괴

로운 「피노키오새우」 옆에는 수족관 청소부 새우들의 기가 막힌 거짓말들이 이어진다. 

새우1) 이 걸레 거북이털로 짠 거야. 닦을 때마다 알아서 엉금엉금 기어다녀.

새우2) 거북이가 털이 어디 있냐?

모두) ㅋㅋ

새우3) 이 빗자루 토끼뿔로 만든 거다. 바닥을 쓸 때마다 알아서 깡충깡충 뛰어다녀.

새우4) 토끼한테 뿔이 어디 있어?

모두) ㅋㅋ



새우5) 요새 우리 코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거 같지 않니?

새우6) 몰라. 코가 너무 무거워.    

알아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걸레와 알아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빗자루는 생각만 해도 우

습다. 왜 자꾸 코가 무거워지는지 모르는 새우들의 대화는 갑자기 등장한 노랑줄무늬돔의 한

마디로 정리된다. “얘들아, 수족관 청소 끝나면 내 몸도 좀 청소해 줘.” 거짓말은 잘하지만 성

실함은 누구 못지않은 새우들인가 보다.

게 등을 타고 공짜로 해저여행을 다니는 말미잘의 이야기 「말미잘의 공짜 여행」 옆에는 아

예 툭툭 기사로 분한 게가 등장해 열심히 손님을 모은다. “바르셀로나 갑니다! 축구 보러 가

요. 메시 유니폼도 있어요./ 나폴리 갑니다! 나폴리 피자 맛있어요./ 뉴욕 갑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실 분~” 여행 콘셉트에 맞게 정성 들여 꾸민 툭툭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한다. 말미

잘한테 속아 이용당하는 줄만 알았던 게는 카툰 속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획력을 갖춘 

전략적 가이드의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와글와글 바글바글 카툰의 힘

화가 윤정주의 붓 끝에서 몸을 얻은 카툰은 우리들의 눈을 단단하게 붙든다. 동시라는 장

르가 가진 매력적인 모호함, 그리고 다층성이 카툰이라는 장르를 통과하며 새로운 방식의 독

서가 탄생한다. 그저 짜증이 많은 줄만 알았던 상어의 사실은 귀여운 면모(주름을 펴고 싶어

서 전문가를 찾아갔지만 교통카드를 들고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실패.), 당근 줄 테니 어서 

가자고 아무리 타일러도 땅만 보던 「고집쟁이 나귀」의 우직하고 깊은 속내(알고 보니 수레바

퀴 앞에서 열심히 노동 중인 쇠똥구리들 때문에 기다리던 참이었다.)가 그림 속 캐릭터들의 

몸을 통해서 독자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동시와 카툰을 번갈아 읽으면서 생겨나는 반복적인 

리듬감과 속도감 또한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시 최승호

197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대설주의보』 『고비』 『아메바』 『허공을 달리는 코뿔소』 등을 

썼고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는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전5권) 『최승호 방시혁의 말놀이 동요집』 

『최승호 뮤지의 랩 동요집』 등이 있다. 오늘의작가상,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얼룩말의 

생존 법칙』은 『치타는 짜장면을 배달한다』에 이어 최승호, 백로라, 윤정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카툰

동시집이다.

말풍선 백로라

뉴욕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퍼포먼스를 전공하였고 뉴욕 H.B 액팅스튜디오에서 연기와 연출을 공부하였다. 이오

네스코의 <알마의 즉흥극>, 조지 워커의 <변두리 모텔-전부를 걸다>를 연출하였고 창작극 <러닝머신>을 연출

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림 윤정주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책에 매력 넘치고 개성 있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책 『꽁꽁꽁』 『냠냠 빙수』를 

쓰고 그렸으며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 『Z교시』 『콩이네 옆집이 수상하다!』 『시간 가게』 등 수

많은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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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는 짜장면을 배달한다

쫄깃한 동시에 고소한 카툰

짜장 짜장 맛있다 치타야 내일은

짬뽕을 배달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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